
자/연/과/더/불/어/사/는/지/혜/ 

놓촌잡먼 

박 훈 서(목사， 충북 충주 야촌교회) 

’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
가랑잎은 솔잎보다 그 크기를 비교 할 수 없을 묘덤 크다. 

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가랑잎의 소리가 더 크게 나는 데 

도 솔잎의 미미한 소리를 도리어 꾸짖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

더 큼에도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를 비방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 

다. 

“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 

보는 깨닫지 못하느냐" (마 7:3) 

,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 
가마솥은 검다. 그 검은 솥에 밥을 짓는데 밥까지 검게 되지 

는 않는다. 흰색의 밥이 지어지는 것이다. 사람의 외모가 가마 

솥의 검정색과 같이 형편없다하여 속마음까지 형편없다고 보는 

잘못된 시각을 빗대어 말한 속담이다. 

146 



“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

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 

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" (삼 

상 16: 7) 

’ 개 귀의 비루를 털어먹어라 
비루란 개의 살갖이 헐어 털까지 빠지는 병을 지칭한다. 그 

병에 걸린 부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데 그 비루를 털어먹으라 

는 것은 빈한하고 없는 사람의 조그만 재산이나 소유를 가로채 

려는 사람들을 호t해 꾸짖는 말이다. 

“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 

하지 말라" (신 24: 17) 

’ 게으른 일군 밭고람 세등 
일문이 일은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척， 밭고랑만 세는 게으름 

을 나타낸 말이다. 고랑이 많으면 세는 것도 일이 되는 것처럼 

보이나 농사에는 전혀 쓸모 없는 일인 것이다. 부지런하면 고 

랑 수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되는 것이다. 

“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

는 부하게 되느니라" (잠 10: 4) 

’ 고추 나무에 그네를 뛰고 잣 껍질로 배를 만들어 타겠다 
힘없고 크기도 작은 고추나무에 어찌 그네를 달수 있으며 배 

모양을 닮아 있으나 너무나 작은 잣 껍질로 어떻게 배를 만들 

수 있겠는가|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

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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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” 

(마 6:27) 

“공연한 제사 지내고 어물 (魚物) 값에 졸린다” 

, 궤 속에서 녹슬은 돈은 똥도 못 산다 
열심히 돈을 모아 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가치 

가 똥도 사지 못할 수준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. 부자들이 들을 

만한 교훈이다.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 

람있게 쓰는 법을 모르고 쌓아둔 것이라면 똥보다 못한 것이 

아니고 무엇이겠는가 

“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

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” 

(야고보서 5 :3) 

’ 급하면 콩마당에서 간수 치랴 
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는 간수가 꼭 필요한 재료이다. 물에 

불린 롱을 갈아 솥에 넣고 불을 지피고 긴 막대로 저어가며 간 

수를 쳐야 두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급하게 서두르면 콤타 

작을 하는 콩마당에서 간수를 친다고 표현하겠는가 무척이나 

급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. 

“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 

라" (잠 19 : 2) 

’ 깃 없는 어린 새 그 몸을 보전치 못 한다 
아직 날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어린 새는 자신을 스스로 

보호하지 못한다. 어미의 절대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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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아직 나이가 어려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못하는 것을 나 

타낸 속담으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보 

호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. 

’ 개구리 주저앉는 뜻은 멀리 뛰자는 뜻이라 
쉬지않고 앞을 흔t해 들댐가는 생활에서 무엇인가 새롭거나 

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휴식의 기간이 필요함을 나타낸 

것이다. 개구리가 더 웅크랄수록 더 멀리 펄 수 있는 것처럼 

말이다. 

, 개도 부지런해야 더운 똥을 얻어먹는다 
개가 인분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. 그 인 

분이 딴딱하게 마르기 전에 얻으려면 부지런히 동네나 거리를 

돌아 다녀야한다. 하찮은 개도 사람이 보기에 더러운 인분을 

얻기 위해 부지런 해야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되 

지 않겠는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. 

“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

는 부하게 되느니라" ( 잠 10: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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